
힘겨운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

이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있을까요?

아무도 예측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. 

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.

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마음 편하게 눈치 보

는 것 없이 배불리 대접받는 곳이 바로 하느님

의 식탁일 것입니다. 서울대교구는 가난하고 소

외된 이들을 품어주던 보호처이자, 한국 가톨릭

교회의 상징인 명동에 누구든지 와서 따뜻한 식

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소 ‘명동밥집’(한마

음한몸운동본부 운영)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

정해진 시간에 줄을 서서 먹는 배식소는 몰려

드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빠르게 배식이 이

루어지기에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가 적습니다. 

‘명동밥집’은 열린 시간에 와서 식사와 함께 평

신도, 수도자, 성직자 봉사자들과 인격적인 만

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.

“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.”
(마태 14.16)

 “교회는 상처 받은 이들을 
치료하는 야전병원이다.”

- 프란치스코 교황

차 이 점 이

있  습  니  다

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계와 양극화된 우리 사회 모습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

환대해주는 공간이 될 ‘명동밥집’이 잘 시작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봉사로 함께해주세요. 

'명동밥집' 축성식 및 운영

축성식

2020년 11월15일
세계 가난한 이의 날
(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운영일 및 운영시간 

축성일~매주(수₩금₩일)

11시~16시30분(주 3일)

•향후 3년간 주 5일 운영으로
•확대 예정
•코로나19로 현장배식이
•어려운 경우 도시락으로 전달

<봉사신청

QR 코드>

후원계좌

우리은행 1005-604-022962
(재)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

•후원금 및 물품 후원도 가능

• 후원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
경우 무통장 입금 후 본부로 개
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
소 등)를 꼭 알려주세요. 기부금
영수증은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
분 성함으로 발급 가능합니다.

관련 문의 02)774-3488

봉사분야  음식조리, 배식, 주방 
및 청소 등 

모집기간 10월31일까지 1차 모집

모집인원 00명(개인 및 단체 신청 가능) 

봉사시간  1회 5시간(봉사자 모집 인
원에 따라 스케줄 조정예정) 

봉사신청  h t tp : / /naver .me/
GxsSnGBI

관련문의 02)727-2286

후원 안내 봉사자 모집


